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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도 공모 인정,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 검찰의 뇌물죄 누락 부실수사 규탄한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

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가 되었으며, 국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써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권력자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다.

 검찰은 발표에서 마치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팔이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과연 재벌이 피해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재벌들은 이 정권의 친재벌, 반민중, 서민증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은가! 일반해고, 파견노동의 전면 확대,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부문 민영화와 성과퇴출

제 도입, 재벌만을 위한 FTA 등 통상정책과 농민희생,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방치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끝없는 묻지마 개발에 따른 빈민 탄압과 환경파괴 등이 이 뇌물과 어찌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

 결국, 이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

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이다. 그리고 그런 부실 수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

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언제까지 국민들이 무자격, 무능력, 범죄자 대통령의 버티기 놀음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직을 방패로 버티라고 있는 것인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퇴진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끝끝내 버티고 버텨 국민에 의해 직접 끌려나오고 싶다면 어디 한 번 그렇게 해보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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